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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이 글은 러시아-그루지야 분쟁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세력관계 및 지정학적 재편 속에 형

성되는 국제관계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2008년 8월 러시아-그루지야 분쟁은 지금까지 유라시아 

지역에서 러시아에게 불리하게 전개되었던 세력 판도를 변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러시

아-미국, 러시아-유럽연합, 러시아-나토, 그리고 러시아-CIS와의 국제역학 관계는 대립과 경쟁

과 협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선 이 글은 러시아-그루지야 분쟁의 원인, 역사, 그리고 결과를 살펴보고, 유라시아 지역

이 영향력을 키우려는 미국과 유럽연합, 그리고 다시 옛 소련 시절의 영향력을 회복하려는 러시

아 간에 새로운 신 거대 게임의 장이 되고 있음을 검토하였다. 특히 러시아-그루지야 분쟁을 통

해 나타나는 국제관계에서 미국은 글로벌 헤게모니의 전제조건이 유라시아 지배라고 보고 있음

이 분명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글은 유라시아 지역에 새로운 세계안보체제가 요청되고 있음을 설명하

고 있다. 또한 이글은 러시아의 유라시아에서 역할은 단일 패권 국가의 출현 가능성을 배제하고 

유라시아의 지정학적 다원성을 공고히 하는 것이며, 이러한 길이 러시아의 민족통합과 지역통합

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방안임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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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소련의 붕괴는 유라시아 대륙의 세력관계 및 지정학적 재편을 가져온 가장 직접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번 2008년 8월의 러시아-그루지야 분쟁은 지금까지 유라시아 지역에서 러

시아에게 불리하게 전개되었던 세력 판도를 변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러시아-그루지야 분쟁으로 미․러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었으며, 심지어는 이러한 상황이 신 

냉전의 위협이라는 시각도 있었다(Интерфакс 22 сентября, 2008). 그러나 푸틴총리는  러시아

와 서방사이에 어떠한 냉전도 존재하지 않으며, 지정학적인 다른 의견으로 치부하였다. 그는 러

시아가 제국주의 자만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구소련 국가의 주권을 침해할 의도가 전혀 없다

고 하였다(ИТАР-ТАСС 11 сентября, 2008). 오히려 그는 러시아가 서방국가들과 관계의 정상

화가 필요하며, 새로운 안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을 강조하며, 코소보에서는 스스로 결정한 국

가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그루지야에 대해서는 영토를 보전하는 이중 기준을 심하게 비판하

였다. 이는 코소보의 선례 후에 압하지야와 남오세티아의 독립 승인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

미로 볼 수 있다. 

또한 러시아-그루지야 분쟁 후 서방에서는 러시아 경제에 대한 서방의 특별 제재에 대한 언

급도 논의되었지만 오늘날 글로벌 경제의 조건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부시 행정부는 러시아에 대해 강경책을 취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동안 부시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통해 러시아의 제국주의 회귀를 막으면서 독립국가연합(CIS) 일부 

국가들을 서방에 가깝게 끌어들이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러시아의 힘이 강해지면서 양국은 동유

럽 미사일 방어(MD)문제, 코소보 독립, 이란 핵 문제 등을 놓고 사사건건 대립하였다. 

미국은 그루지야에 군사지원과 2008년 7월 8일에 체코에 레이더기지 설치를 합의하였고, 2008

년 8월 14일에 미국의 MD 체제 구축 차원에서 폴란드에 10기의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을 배치하

기로 합의하였다.1) 미국의 MD 기지 설치로 유럽에 새로운 군비경쟁이 촉발되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2000년 군사 독트린을 개정하여 핵무기 보유국의 동맹국에 대해서는 핵무

기 사용할 수 있는 분쟁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핵보유국 미국과 군사협력을 약속한 폴란드에 

핵 공격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하였다.2) 또한 러시아는 유럽에서 미국의 미사일방어 체제를 무력

화하기 위해 러시아 서부 칼리닌그라드 주에 이스칸데르(Искандер) 미사일 기지를 건설할 수도 

있으며, 동유럽 MD 체제에 대항해 전파방해 기술을 동원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칼루가 주의 코

젤스크(Козельск)에 1만 ㎞ 범위의 대륙 간 탄도 미사일의 RS-18 스틸 연대를 포함하여 미사

일 사단 소속 3개 연대만 해체하고, 사단은 유지하기로 하였다(РИА Новости 5 ноября, 2008). 

반면에 러시아는 그루지야와 우크라이나에 2003년 장미혁명, 2004년 오렌지혁명으로 친 서방 

 1) 2009년 9월 17일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폴란드와 체코에 미사일방어(MD) 기지를 구축하려던 계

획을 전면 철회하였다.

 2) 러시아의 핵 정책의 기초는 러시아 연방 군사 독트린에 따라 변화가 있어왔다. 러시아 군사 독트린은 

소련 붕괴 후 그동안 러시아에는 1993년, 1997년, 그리고 푸틴에 의해 2000년에 채택 되었다. 2000년에 

군사 독트린과 더불어 새로운 ‘러시아 국가 안보 개념’이 채택되었다(rosbalt.ru, 2 Август,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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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들어선 뒤 지정학적 측면에서 고립되는 경향이었다. 그리고 소련이 붕괴 됐지만 러시아

는 여전히 자신의 세력권으로 간주하는 CIS 소속 국가들에게 미국이 진출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었다. 또한 푸틴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정치․경제적으로 안정을 찾게 된 러시아는 CIS 

국가들과의 관계를 중요한 대외정책으로 삼았다. 강경 외교정책을 선언한 푸틴은 러시아가 10년

간 혼란기를 거쳐 제 자리를 찾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했으며, 러시아는 미국의 카스피해 

진출, NATO 동진, CIS 일부 국가들의 친미 성향 등을 두고 CIS 내에서 미국과의 대결이 첨예

화되었다. 러시아는 냉전 시절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한 초강대국이란 자존심을 버리지 않았다. 

러시아와 그루지야로부터 독립을 원하는 두 자치공화국 지도자들이 서방이 내 놓은 평화원칙

에 합의하였지만, 러시아-그루지야 분쟁으로 러시아는 미국, 그루지야, 우크라이나, 발트 3국, 동

유럽 등 여러 국가들과 관계가 첨예화되었다. 더욱이 2008년 10월 9일에 비쉬케크에서 CIS 지역 

국가들의 외교 장관 회담에서 그루지야에 대해 독립국가연합 회원 자격을 중지하는 기술적인 결

정과 압하지야에서 평화 유지를 위한 집단 활동을 중지하는 안을 채택했다. 그루지야는 2009년 

8월 이후 독립국가연합 회원으로부터 중지되었다(Известия 9 октября, 2008).

이러한 상황 속에서 러시아-그루지야 분쟁을 통한 세력관계 및 지정학적 재편 속에 형성되는 

국제 역학 관계는 새로운 거대한 게임을 하는 듯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논문에서는 

러시아 입장에서 먼저, 러시아-그루지야 분쟁의 원인과 새로운 국제질서, 그리고 러시아-그루지

야 분쟁의 역사와 최근 분쟁의 결과에 대해 전반적인 고찰을 하였다. 이어 러시아-그루지야 분

쟁으로 인한 러시아-미국, 러시아-유럽연합, NATO, 그리고 CIS 국가들 간의 국제관계를 파악하

고, 러시아 측의 새로운 대외 5원칙과 유라시아 안보 틀의 방안을 살펴보았다. 

Ⅱ. 러시아-그루지야 분쟁의 역사 

남오세티아는 승인된 공화국이 아니며, 실제로는 자치공화국이며 법적으로는 그루지야에 속한

다.3) 남오세티아는 러시아-북오세티아 공화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면적은 3천 9백 ㎢이며 남

오세티아 인구는 오세티아인, 그루지야인, 그리고 다른 인종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세티

아인이 공화국 주민의 약 60%, 그루지야인이 약 25%, 러시아인은 약 2%정도이다. 오세티아는 

예카테린 2세 시기인 1774년에 러시아 제국에 복속되었다. 1917년 혁명 이후 오세티아는 북오세

티아로 분리되었고 고르스키 공화국 (Горская республика) 구성에 포함되었다. 1924년에 이 공

화국이 없어지고 북오세티아 자치주가 형성되었다. 남오세티아는 혁명 결과로 독립을 얻게 된 

그루지야에 포함되었다. 하지만 1921년 2월 그루지야 정부는 볼셰비키로 돌아섰고, 1922년 4월20

일에 소비에트 권력을 구성하였으며 그루지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에 남오세티아 자치주가 

형성되었다. 그루지야와 남오세티아는 페레스트로이카 시작과 함께 민족운동을 강화하였다. 1989

년 11월 10일 자치주 민족의회에서 그루지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의 구성 내에서 자치 공

 3) http://www.rg.ru(2008년 8월 30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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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국으로 전환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그루지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러한 청원을 거부했다.

1989년 11월 23일 츠힌발리에서 그루지야 민족주의 운동 집회를 개최하였으며 그루지야의 다

른 지역에서 약 5만 명이 도착하였다. 도시의 입구가 차단되었고 이틀 동안 오세티아와 그루지

야 무장 세력이 충돌하였다. 거기에 소련의 내무부 소속의 군인들이 개입하였다. 

1990년 9월 20일에 남오세티아 공화국 선언이 있었고 12월9일에 공화국 최고위원회 선거가 있

었다. 12월 11일 그루지야 의회는 선거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남오세티아 자치주를 폐지하기로 

선언했다. 그 다음날 츠힌발리와 잡스키 지역에 긴급사태가 선포되었다. 1991년 1월 6일 남오세

티아에 그루지야 병력이 투입되고 군사 활동이 강화되고 자치주는 봉쇄되었다. 1991-1992년 동

안 이 자치지역에 잔인한 무력 충돌이 계속되었다. 그루지야의 경찰력은 츠힌발리 주변을 전략

적으로 통제하였으며 수많은 피해자와 사망자가 발생했다. 오세티아 측에 의하면, 1989-1992년 

동안 무력 충돌에 의해 3천 명 이상의 민간인이 사망하고 4만 명 이상이 난민이 되었으며, 거의 

300명이 실종되고 100개가 넘는 오세티아 마을이 불타게 되었다. 그루지야는 이 시기에 오세티

아인들의 격렬한 저항으로 자치주의 완전한 통제가 불가능했다.4)  

군사 활동은 옐친 러시아 대통령과 그루지야 국가위원회 대표 셰바르드나제 간의 다가무스키

(Dagomysski) 협정체결 이후 중단되었다. 다가무스키 협정으로 무력을 중지하고 갈등을 정상화

하기 위한 중재 통제 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여기에는 그루지야, 남오세티아, 러시아, 별도로 북오

세티아가 포함되었다. 1992년 7월14일에 분쟁 지역에 평화 유지군 3개 대대(러시아, 그루지야와 

오세티아로 구성)가 주둔하게 되었으며, 남오세티아는 사실상 독립이 되었다. 1992년 1월 19일에 

독립을 위한 국민투표가 진행되었으며 이곳 주민의 98% 이상이 찬성을 하였다. 1992년 5월 29일 

공화국의 최고위원회는 독립 국가에 대한 문서를 채택하였다. 남오세티아는 자신들의 헌법, 국가 

상징과 의회를 만들었다. 

그러나 그루지야 당국은 그루지야의 츠힌발리를 지역의 행정단위로 취급하였다. 2003년 그루

지야의 대통령이 셰바르드나제에서 사카쉬빌리로 교체되었다. 그의 선거운동에서 주요 주제는 

이 지역이 그루지야의 구성으로 복귀하는 것이었다. 남오세티아는 그루지야와 모든 관계를 거부

하였고, 이 지역에는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더욱이 오세티아 주민들은 1989-1991년 대량 학살에 

대해 그루지야에게 공식적으로 보상 지불요구를 제기하고자 하였다. 2004년 6월 남오세티아는 

러시아 연방 공화국에 가입 허용 제안을 채택하였다. 최근 몇 년 동안 남오세티아 주민의 약 

90%가 러시아 시민권을 받았다. 

한편, 압하지야는 흑해의 남동쪽의 자카프카즈의 서쪽 부분의 비인정 국가로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5) 법적으로는 그루지야에 속하며 공화국의 독립은 인정되지 않았다. 19세기에 압하

지야 공국은 오스만 제국의 보호아래 있었다. 18세기에도 터키의 압박 하에 상당부분의 지역이 

이슬람에 있었다. 따라서 공국은 반터키 반란이 자주 발생하였고, 압하지야 공작들은 러시아의 

보호를 찾았다. 1808년 터키에 대한 음모의 결과로 압하지야 공작이 사망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러시아와 가까워졌다. 1909년 공작의 아들이 반러시아 폭동을 진압하였으며, 러시아 정부에 지원

4) http://www.rg.ru(2008년 8월 30일 검색). 

5) http://ru.wikipedia.org/wiki/(2008년 8월 30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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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호소했다. 요청이 받아들어지고, 1810년 2월 17일에 러시아 제국의 알렉산더 1세의 러시아제

국에 압하지야 공국이 통합되는 선언문이 발표되었다. 

1864년까지 공국은 사실상 자치국으로 있었으나 1864년에 수후미 군사부로 되었다. 압하지야 

영토에 강제적인 기독교 부활로 봉기가 일어났으며 반러시아 정서로 바뀌었다. 1866년에 릐넨스

키 반란과 1877-1878년 러시아-터키 전쟁의 결과로 압하지야인 상당부분(일부는 자발적으로, 일

부는 강제로)이 러시아제국으로 떠났다. 1877년 압하지야 주민은 거의 절반으로 축소되었다. 혁

명시기에서 오늘날까지 압하지야 영토는 러시아제국의 각종 행정-영토 간에 구분이 되어 있었

다. 1917년 2월 혁명 후에 압하지야는 멘셰비키 수중에 있게 되었으며 1917년 5월에 볼셰비키 

지구위원회가 창립되었다. 1918년 여름 압하지야는 그루지야에 포함되었다. 이 과정에 압하지야 

인민위원회를 해산하기 위해 압하지야 영토에 그루지야 병력을 투입하였다. 1921년 3월에 압하

지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이때는 이미 소련시기로 그해 12월에 동맹 협정

에 따라 압하지야는 그루지야에 포함되었다.  1931년 그루지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구성

에 압하지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 만들어졌다.

그루지야 공화국 출신 지도자인 스탈린 시기에 압하지야 주민들에게 심한 차별정책이 이루어

졌다. 압하지야 알파벳의 기준이 그루지야 알파벳으로 대체되었다. 압하지야 학교에서는 그루지

야어로 교육되었고, 압하지야의 많은 이름이 바꾸어졌다. 1960-1980년 그루지야 소비에트 사회주

의 공화국의 경제 정책으로 압하지야 공화국은 그루지야 노동력에 의존하게 되었다. 그런 결과

로 1980년까지 그루지야인이 자치공화국 인구의 약 45%를 차지했다. 압하지야인은 지속적으로 

‘그루지야인-적’의 이미지를 형성하였다. 1957년, 1967년, 1977년에 압하지야 민족 지식인 대표들

이 소련 지도자에 그루지야 공화국에서 탈퇴하고 러시아에 가입하거나 압하지야 독자 공화국을 

형성하는 요청을 하였다. 1977년 말에 소위 ‘편지 130’이라고 불리는 것을 연방 당국에 보냈다. 

이 편지에는 그루지야 구성에서 압하지야 공화국의 탈퇴문제가 제기되어 있었다. 압하지야 문제

는 페레스트로이카 시기에 심해졌으며, 그루지야화로 인해 위험을 인식하고, 압하지야 당국은 그

루지야로부터 분리하여 소련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었다. 

1989년 3월부터 1992년 7월까지 그루지야에 압하지야 가입에 대한 합법성 논쟁이 있었다. 

1989년 4월 9일 트빌리시에 소련 군대의 낙하산 연대가 독립을 요구하는 집회를 해산시켰다. 집

회해산 과정에서 20명이 사망했고 그중에 18명은 여성이었다. 1989년 7월 15-18일에 수후미에서 

그루지야인과 압하지야 사이에 첫 무장 충돌이 있었다. 7월의 약 2주 동안 비극적으로 12명이 

사망하였다. 1992년 7월에 압하지야 최고위원회의가 1978년의 압하지야 헌법수정과 1921년 헌법

안의 부활에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이것은 그루지야 구성에 압하지야 가입의 법적인 토대의 

취소였다. 최고위원회는 압하지야와 그루지야의 두 편으로 분리되었다. 자치공화국의 권력기관으

로부터 그루지야인의 대량해고가 시작되었다. 압하지야 근위대가 창설되었고 압하지야 영토에 

그루지야의 국가위원회의 군대가 투입됨에 따라 강력한 무장 충돌이 시작되었다. 전쟁은 14개월 

동안 계속되었고 구소련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대립의 하나였다. 

1992-1993년 사이의 무력 충돌로 4천 명의 그루지야인이 생명을 잃었고(추가로 1천 명은 행방

불명) 압하지야인도 4천 명의 생명을 잃었다. 공화국의 영토에 엄청난 지뢰가 남아있으며,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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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약 7백여 명의 사람들이 순식간에 사망하였다. 약 25만 명의 그루지야인(거의 자치공화국의 

절반인구)이 압하지야로부터 강제로 떠나갔으며 이중에 5만 명은 1994-1997년 사이에 귀환하였

으나 1998년 긴장으로 다시 3만 명이 떠났다.

Ⅲ. 분쟁의 원인과 결과

1. 분쟁의 원인 

냉전 후 미국이 군사적 패권을 확립하면서 미국의 독주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경향과 함께 미

국의 일방주의적 외교형태가 나타나면서 국제사회에서 반미 성향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일방

적 외교는 국제사회의 리더로서 가져야 하는 도덕적 리더십을 포기한 채 미국의 단기적 이익에

만 집착하는 자국 이기주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유현석 2006, 45-46).

이러한 경향은 중앙아시아와 카프카즈의 분쟁 지역들에서 나타나고 있다. 소연방의 붕괴로 인

하여 이들 유라시아 지역에 소재한 소수 민족 공화국들의 독립을 성취시킴과 동시에 러시아의 

통제권을 약화시키면서 ‘권력공백’ 상태를 초래하였다. 그 결과 역내외 국가들 간 첨예한 세력경

쟁, 즉 ‘거대 게임’이 재현되는 계기가 되었다. 9.11테러 사태 후 미국이 대테러 전쟁 및 중동지

역을 대체 또는 보완하는 에너지 공급을 위한 전진 기지로서 카프카즈와 중앙아시아에 대한 영

향력 확대를 도모함에 따라서 그러한 현상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고재남 2005, 14).

이처럼 미국, 유럽연합 등과 영향력, 힘(power), 패권(hegemony), 이득(profit)을 둘러싼 경쟁이 

재현되고 있으며 일부 학자들은 중앙아시아와 카프카즈 지역의 최근 심화된 이러한 역내의 강국

들의 국익과 패권 경쟁을 1830년대에서 1870년대의 상황과 비교하여 신거대게임(New Great 

Game)이라 정의하고 있다.6) 

이번 러시아-그루지야 분쟁에도 신거대게임으로 유추하여 볼 수 있는 몇 가지 원인이 존재한

다. 첫째, 러시아가 이번 분쟁을 통해 추구하는 최종 목표는 자국의 안보문제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특히 압하지야는 정치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통합성 수준을 강화함으로써 그루지야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 군사적으로는 오참치라(Ochamchira)항, 구다우타(Gudauta) 기지 등 

군사적 인프라를 확보하고 NATO의 영향력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흑해 연안 국가에 대한 통제

를 확대할 수 있는 곳이다(엄구호 2007, 131).

그리고 사카쉬빌리 대통령은 집권 이후 분리 독립 운동을 벌인 아자리야를 무력 진압으로 그

 6) 원래 거대게임이란 용어는 20세기 초 키플링(Rudyard Kipling)의 소설 KIM을 통해 널리 사용되고 관

심을 끌기 시작했다. 신거대게임은 코헨(A. Cohen), 윈로우, 클레배만, 컷버트손, 에드워즈 등이 지적하

였으며 구거대게임과 신거대게임의 차이는 구 거대 게임은 지정학적 패권과 지배를 목적으로 러.영 제

국 간에 벌인 경쟁인 반면에, 신거대게임의 참여자와 목표는 매우 다양하며, 명백한 군사력 사용은 억

제되며, 더 이상 국제질서는 지나치게 호전적이고 위협적인 무력의 사용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

다. 거대 게임은 19세기말 제정 러시아가 부동항을 찾아 인도양으로 나가는 길을 놓고 대영제국과 충돌

했던 패권 경쟁이다((고재남 200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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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지야에 복속하였으며, 2년 후엔 고도리 협곡을 접수하였다. 또한 옛 소련 시절부터 주둔해온 

러시아군의 철수를 압박하였고, 러시아는 2006년 그루지야 남부 아할칼라이와 남서부 아자리야 

자치공화국내 바투미에 약 5천 명의 상주시켰던 병력을 일단 철수하였다. 

그러나 NATO는 자신의 존재이유의 근간이었던 소련 및 중동유럽 국가들의 위협이 사라졌음

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이들 국가들을 대상으로 확대정책을 추구해나감으로써 자신의 새로

운 존재이유와 정체성을 모색해나갔다.

1999년 4월에 이루어진 폴란드, 체코, 헝가리의 NATO가입, 그리고 2004년 3월 말에 이루어진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의 NATO가입이 

있었다. 유럽 안보에 대한 이러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는 러시아의 안보적 우려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러시아에서는 그루지야와 전쟁을 서방과 카프카즈 패권 경쟁 구도로 보기도 한

다. 러시아 대통령의 군사작전 종결 선언으로 일단은 ‘5일 전쟁’으로 막을 내렸지만 이면에는 신 

거대 게임이라고 하는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번 전쟁을 통해 러시아는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겼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 그것

은 반러시아 성향 국가들의 단합과 이 지역까지 나토의 영향력 확대(미국의 개입여지)를 위한 

명분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지역의 영향력 확대를 담보로 러시아는 폴란드, 체코 지역

의 나토와 미국의 MD계획을 용인해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지적으로는 친 러시아 성향의 남오세티아를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방법

으로 지원함으로써, 반러시아 벨트의 일원이었던 그루지야 영토 내에 확실한 친 러시아 근거지

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 그루지야,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몰다비아와 함께 반러시아 

성향 국가들의 모임인 구암(GUAM)에 탈러시아 친서방정책에 대해 더 이상 방관하고 있지 않겠

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게 되었다. 러시아는 이번 전쟁을 통해 유라시아 지역에서 자신의 목적

과 역할을 충분히 해냈다고 볼 수 있다. 

둘째는 에너지 자원 문제이다. 그동안 주요 에너지소비 국가들 간의 에너지 자원 개발 및 확

보경쟁을 가속화 시켰다. 이러한 에너지 개발 및 자원 확보 경쟁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에너지안

보 문제로까지 확대 발전되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는 중요한 송유관을 통과하는 민족에 대한 통제력을 완강하게 유지하여 왔다. 

러시아는 이 지역에 대한 통제가 러시아의 열강으로서 지위를 유지하는데 결정적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다. 카스피해 에너지 운송 문제의 향배가 미국-유럽연합-나토와 러시아간의 정치적 경쟁

의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북 스트림(North Stream), 남 스트림(South Stream), 그리고 블루

스트림(Blue Stream) 러시아 가스관 구상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푸틴 총리는 ‘북 스트림’ 파이프라인 건설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이 가스관은 러시아 가스를 

유럽으로 보내는 새 수출 경로로 독일,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덴마크 및 기타 국가가 해당된다. 

유럽연합의 가스 수입 전망은 향후 10 년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며 2천억㎥ 이상 성장할 것

으로 보고 있다. 러시아에 있는 세계 최대의 가스 매장량은 유럽 가스 수송 시스템과 직접적인 

연결을 통해 북 스트림은 수입 가스에 대한 추가 수요의 약 25%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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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북 스트림은 그라프스발트(Greifswald) 지역의 독일의 발트해 연안과 러시아의 발트해 

연안 브이보르크(Vyborg) 아래를 연결할 수도 있다. 파이프라인의 길이는 약 1천 2백km이며 첫 

번째 지선 용량은 연간 275억㎥로 2010년에 완성될 예정으로 있다. 2012년까지 두 번째 지선 파

이프라인이 건설될 예정이며, 550억㎥ 용량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Правда 11 сентя

бря, 2008).

더불어 2007년 6월25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흑해경제협력기구(BSEC) 정상회담에서 러시

아의 국영 가스회사인 가스프롬이 이탈리아 에너지 기업(ENI)과 흑해 해저를 지나는 새 가스관

을 건설키로 합의하였다. 남 스트림(South Stream)으로 명명된 이 가스관은 러시아의 흑해 연안

에서 출발해 900㎞의 흑해 해저를 통과한 뒤 불가리아를 거쳐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로 연결되

는 최대 3천 2백㎞ 길이의 파이프라인이다. 전체 사업비는 130억 달러로 예상되고 있다(Коммер

сантъ 17 сентября, 2008). 남 스트림은 유럽연합이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기 위

해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나부코(Nabucco) 가스관에 대항하는 성격이 짙다. 나부코 가스관은 카

스피해 가스를 터키, 불가리아, 루마니아, 헝가리를 거쳐 오스트리아까지 운반할 예정이지만, 러

시아와 아제르바이잔 양국은 나부코 가스관 건설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의하지 않고 있

다. 

또한 러시아는 기존에 건설된 터키 경유 블루스트림(Blue Stream) 가스관을 발칸 지역으로 연

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러시아는 그리스와 러시아 남부-불가리아 부르가스-그리스 알렉산

드루폴리스를 잇는 가스관을 건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상을 벌이고 있다. 모두가 발칸 지역

으로의 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노선이다.

한편 그루지야 전쟁 발발 이후 아제르바이잔과 카자흐스탄은 그루지야 바투미항을 통한 석유 

수출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하였다. 바쿠-숩사 라인을 운영하는 영국 석유회사(BP)도 이 송유

관을 일시 폐쇄한다고 밝혔다. 대신 러시아의 노보로시스크로 이어지는 러시아 송유관을 통한 

수출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존 파이프라인의 용량을 확대하거나 새 파이프라인을 건

설하려던 계획도 재검토 압박을 받게 됐다. 그루지야가 갖고 있던 안정적인 에너지 수송 루트로

서의 위상이 흔들리면서 프로젝트 실현을 위한 투자 확보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쿠-트빌리시-에르주룸(BTE) 가스관이다. 아제르바이잔의 가스 생산량이 증가하면

서 이 가스관의 수송 능력을 현재 연 60억㎥에서 2014년까지 연 200억㎥까지 늘리려던 계획이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유럽연합이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의 가스를 유럽으로 수송하기 

위해 BTE와 나란히 건설하려던 가스관(연 300억㎥ 운송 규모) 프로젝트도 재검토 대상이 되었

다. 

러시아를 배제하기 위해 새 송유관과 가스관을 건설했던 서방과 에너지 생산국들이 어쩔 수 

없이 러시아 파이프라인에 다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셋째, 신생 러시아가 탄생한 직후 긴급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최대의 외교적 과제가 CIS 국가

와의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키느냐에 달려 있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번 분쟁이 러시아입장

에서 보면 CIS 통합을 방해하는 요소를 사전에 막고자 하였던 의도가 있어 보인다. 푸틴 전 대

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CIS 내 자국민 보호와 분리주의 방지 등을 강조해 왔다. 그동안 그루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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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우크라이나 등 일부 CIS 국가들은 NATO 가입, 미국에 군사 기지 제공 등의 방법으로 반러

시아 경향을 보이며 미국과는 특별한 관계를 유지해 왔었다. 

따라서 러시아가 이번 기회를 통해 NATO와 유럽연합, 미국을 견제하고 CIS 국가에게 자국이 

역내 패권국가임을 확신시키고자 하였다. 앞으로 이 지역의 헤게모니 장악을 원하는 러시아는 

이제 미국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발언할 것으로 보인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냉전 시대의 영

광 재연을 꿈꾸고 있는 러시아와 이를 경계하는 미국과 총성 없는 싸움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

다. 

이번 전쟁을 통하여 러시아가 카프카즈 지역에 미국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았다는 점에

서 큰 의미를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앞으로 자국민보호라는 명목으로 포스트-소비에

트 공간에서 분쟁 가능성은 상존해 있으며, CIS 연합이라도 러시아의 이익을 배려하지 않으면 

가차 없는 조치를 취하리라 본다. 

2. 최근 분쟁의 결과

러시아와 그루지야가 프랑스가 제시한 평화중재안에 합의했다. 러시아․프랑스․그루지야 3국

이 합의한 새 평화안은 6개 항으로 구성되었다.7) 하지만 새 평화안에는 분쟁의 씨앗이 된 그루

지야 내 자치공화국인 남오세티아와 압하지야의 장래 문제가 빠져 있었다. 또한 두 지역에서 러

시아계 주민 보호를 이유로 주둔하고 있는 러시아 평화유지군의 처리 방안도 언급되지 않았다. 

이미 1994년에 남오세티아와 압하지야는 그루지야와 각각 독립 전쟁 후 두 곳에 유엔과 러시

아 평화유지군이 주둔하는 내용의 휴전협정을 모스크바에서 체결하였다. 그러나 2008년 그루지

야는 휴전협정 중단 선언을 하였다. 이는 그루지야가 군사적 행동을 재개하겠다는 뜻이라기보다

는 러시아가 남오세티아와 압하지야의 독립을 인정한 데 따른 상징적 보복 조치로 받아들여졌

다. 

이번 분쟁으로 발생한 피해, 난민 문제, 독립 지위 승인 문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분쟁의 피해로는 남오세티아 살상자는 5천 명이상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연방 남오세티아위원회

는 비극적인 현장에서 유럽 인권 재판소 및 기타 국제기구에 보내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

였다. 위원회에 따르면 남오세티아 침략 당시 1,694명이 사망하였으며, 총격의 결과로 츠힌발리

의 주택 80% 정도가 파괴되었다고 발표하였다(Вести 1 октября, 2008). 그리고 다른 조사에서

는 오세티아 민족에 대해 학살을 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러시아 법에 따르면, 대량 학살의 

범죄는 희생자의 숫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 집단의 살상 행동 여부에 있다고 본다. 러

시아는 그루지야가 오세티아 인구 거주지역과 민간인 살상 목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마을의 파괴

 7) 러시아와 프랑스 간에 남오세티아 상황에 대해 8월12일에 그루지야에서 갈등을 정상화하는 6개 원칙에 

동의하였다.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하며, 인도적인 지원의 자유로운 통로 보장, 

그루지야군 원주둔지 복귀, 러시아군 전쟁이전 경계로 철수, 이에 대해 러시아 평화유지군의 국제적 메

커니즘이 조성될 때까지 안전의 추가대책을 구축한다. 남오세티아와 압하지야의 미래의 지위문제에 국

제적인 논의를 시작하고 그들의 안전을 보장한다(ИА REGNUM 12 Августа,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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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다발 로켓 발사기를 사용한 충분한 근거를 발견하였다고 주장하였다(Правда 13 октября, 

2008).

하지만 그루지야가 먼저 인종청소 혐의로 러시아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였다. 그루지

야는 러시아의 지원을 받은 남오세티아인 민병대가 남오세티아주에 사는 그루지야인들에 대한 

인종 청소를 자행했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이번 분쟁으로 발생한 난민문제이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은 이번 전쟁으로 7

만 5천여 명의 남오세티아 인구 중 3만-4만 명을 포함해 모두 10만 명의 전쟁 난민이 발생했다

고 밝혔다. 또한 이 기구는 여러 인종이 사는 남오세티아의 오세티야인들은 그루지야인들에 대

한 두려움으로 인해 북쪽(러시아)으로 이동했고, 오세티아 민병대는 그루지야인들을 남쪽(그루지

야)으로 쫓아냈다며 러시아와 그루지야 양쪽에 책임을 물었다.

그리고 아제르바이잔 이주센터는 그루지야 시민 수백 명이 아제르바이잔으로 러시아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으며, 그들은 그 후 영구적인 거주 장소로 러시아를 원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dni.ru 24 сентября, 2008). 

그루지야에 살고 있는 러시아인들이 압하지야에서 러시아 시민권을 요구하였다(Вести 8 окт

ября, 2008). 또한 얼마 전 그루지야 지역에 살고 있는 14명의 러시안들이 크라스나다르스크 지

역의 러시아 관계기관에 국적 신청을 호소하였다. 러시아인 그루지야 주민들은 박해로 인하여 

영구적으로 살고 있는 곳을 부득이하게 떠나야만 할 처지에 처하게 되었다. 그루지야에서는 러

시아인들의 재산 처분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그들의 집을 버리고 그루지야 영토를 떠나도록 

압력을 가하였다. 이들은 러시아 연방이주센터에 러시아 시민권 요구를 호소하였다.

셋째, 남오세티아와 압하지야의 독립 지위 승인 문제이다. 러시아는 두 자치공화국 내 러시아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03년부터 압하지야에 러시아 여권을 발급해 주

기 시작하여, 지역주민(실제 압하지야 여권 7만 2천 명, 현재 압하지야 주민의 절반 이하)의 80%

이상이 받았다. 남오세티아 주민 상당수도 러시아 여권 소지자들이었다. 러시아와 압하지야는 이

중국정 협정을 준비하였다. 압하지야 여권은 거의 대부분 국가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Вес

ти 17 октября, 2008).

또한 지금까지 러시아가 대부분의 주민들의 사회적 혜택에 대한 재정 지원 상당부분을 지불하

였다. 2007년 러시아는 연금의 형태로 지역의 2만 5천명의 퇴직자에게 5억 9천 만 루블을 지불

하였다. 러시아인이 96%인 남오세티아에는 1억 루블, 몰다비아의 프리드네스트로비예는 6억 4천

만 루블이 할당되었으며, 이 돈의 일부는 연금으로 지불되었다. 당시만 해도 서방측은 푸틴 정부

가 수천 명에 달하는 타국민에게 이런 조치를 취하는데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 조치에 대한 법

적인 문제가 어떻든 간에 러시아는 이로써 그루지야 침공 시 외국 공격을 당하는 자국민을 보호

하러 군대를 파견 한다는 주장을 내세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러시아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2008년 8월26일에 압하지야와 남오세티아의 독립을 승인 하였

다. 압하지야와 남오세티아 의회는 그동안 많은 준비를 하였으며, 이 공화국의 주민들이 그루지

야가 남오세티아 군사작전을 실시한 8월 12일 사건 후 독립 승인에 대한 요청을 하였다. 하지만 

압하지야는 러시아 연방에 합병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ИТАР-ТАСС 28 Августа,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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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헌법과 국민투표의 결과에 그들의 지위는 정해져 있다고 주장하였다. 

러시아는 9월 9일에 남오세티아, 압하지야와 외교관계를 확립하고(РИА Новости 23 октября, 

2008), 9월17일에 이들과 상호우호 원조 조약을 체결하였다. 러시아는 군사 협력 조항을 포함하

고 있는 이번 조약을 근거로 남오세티아와 압하지야에 각각 3천 8백 명의 병력을 장기 주둔시키

고 있다. 조약은 상대국 영토 안에 군사기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명기하였다. 

러시아는 압하지야에 러시아 군대가 버렸던 군사 기지 구다우트를 복구할 예정이다. 러시아는 

남오세티아와 압하지야에 새로운 군사기지 조성에 200억 루블의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

다. 그리고 러시아는 모스크바에 압하지야 대사관 건설 계획을 발표하였다(Аргументы и факт

ы 16 октября, 2008).

남오세티아와 압하지야의 안전보장 확보가 러시아에 극히 중요한 과제이며 조약이 카프카즈 

지역의 평화와 안정 회복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러시아는 또다시 그루지야의 남오세티

아와 압하지야에 대한 어떤 무력행사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군사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명하였다.

러시아 하원은 독립 승인이 압하지야에 러시아의 투자를 합법화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newsru 9 сентября, 2008). 러시아는 압하지야의 관광 인프라와 농업 생산 발전에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재정 지원을 하며, 2014년 소치의 올림픽 준비를 위한 압하지야의 잠재력을 이용할 

예정이다. 그리고 러시아는 전쟁으로 황폐해진 남오세티아에 4억 2천만 달러를 제공하기로 하였

다. 

Ⅳ. 러시아와 국제관계

1. 러시아-미국

미국이 그루지야에 관심을 갖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루지야가 흑해와 카스피해 그리고 이란을 

비롯한 이슬람 세계 그리고 위로는 러시아와의 다리역할을 하는 전략적 입지 때문이다. 미국은 

글로벌 헤게모니의 전제조건이 유라시아 지배라고 이해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이것은 미국의 

이 지역에 대한 정책이 9.11사태이후 크게 변화하였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또한 미국은 안보와 

반테러를 명분으로 이 지역에 개입하여 아제르바이잔과 그루지야 모두와 안보협력을 하고 있다

(강봉구 2005. 9). 반면에 키르기스스탄 외무부는 2009년 2월 미국에게 아프가니스탄 병참 기지

로 활용해온 마나스 미 공군기지를 폐쇄하라는 통지서를 전달했으며, 타지키스탄 두산베 공군 

기지, 우즈베키스탄 하나바드 공군 숙영지에서 미군은 이미 병력을 철수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미국은 그루지야의 영토 보전에 대한 지지가 확고하였다. 이번 분쟁에

서도 그루지야군이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남오세티아 침공을 감행했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

다는 점이다. 러시아군의 공세가 시작하자 미국은 이라크 주둔 그루지야군 전원을 8월10일과 11

일 단 이틀 만에 자국군 수송기를 이용해 그루지야로 돌려보내는 기민함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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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미국은 2014 러시아 소치 올림픽에서 러시아의 개최 거부에 대한 움직임을 보였다. 미 

의회에서는 국제 올림픽위원회 (IOC)에 러시아 올림픽 개최 거부 결의안 초안을 발표하였다. 10

명의 미국 하원 의원들은 국제 올림픽위원회가 2014년 동계 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한 새로운 장

소를 찾아야 한다는 미 의회의 결의안까지 내었다(Мир, власть 19 сентября, 2008). 2014년 동

계 올림픽개최는 전쟁지역으로부터 20마일도 되지 않으며, 특히 주최자가 이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실제적으로 재정적인 문제도 불안하다고 주장하였다.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존 매케인은 러시아가 똑같은 행위를 계속한다면, 러시아를 G-8에서 제외하자고 요구하였

다(dni.ru 15 Августа, 2008). 

미국은 2008년에 계획되었던 러시아와의 합동 군사 훈련을 취소하였으며, 러시아-NATO위원회

의 적합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또한 미군 해군 구축함 메이슨(Mason)에서 그루지야 연안 

경비대원들이 10월4-10일까지 흑해 해상 훈련을 진행하였다(РИА Новости 4 октября, 2008).

러시아는 흑해에서 NATO 군함의 존재가 지역 안보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으며, NATO가 

1936년 7월 20일 해협 법에 대한 몽트뢰협약 (Конвенцию Монтре) 이라고 부르는 것을 위반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 협약은 다르다넬(Дарданеллы)과 보스포르(Босфор) 해협의 상선과 군

함의 존재를 지배하는 법으로, 협약 18조 2항에는 흑해에 있는 선박의 수와 시간을 제한하고 있

다. 흑해에 어떤 목적으로든 상선이 아닌 군함은 21일 이상은 거기에 머무를 수 없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비공식적으로 아버지 부시 미국 대통령을 기리는 의미에서 ‘부시 다리’라고 

명명하고 있는 가금류의 공급에 제한을 하기로 하였다. 푸틴은 19개 미국 업체들의 제품이 러시아

로 수출이 거부될 것이라고 하였다. 2007년 미국의 수출위원회에 의하면, 미국의 가금류 고기와 계

란의 러시아 수출액은 약 7억 4천만 달러가 된다고 발표하였다(dni.ru 29 Августа, 2008).

오히려 미국은 이미 그루지야 정부에게 수십 억 달러 지원을 약속하였다. 이러한 미국 원조의 

주요 목표는 그루지야에 대한 주권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은 그루지야에 

필요하다면 국방 지원까지 하겠다고 언급하였다. 

하지만 러시아와 미국은 서로 공동의 미래에서 대립이 있겠지만 경쟁과 협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이제 미국은 러시아와 같이 북극과 우주, 테러와의 전쟁과 핵무기의 비확산 문제

에 있어서 협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러시아-유럽연합

90년 초 유럽에서의 냉전 종식은 유럽의 안보질서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고, 1993년 마스트리

히트 조약의 공동외교안보정책(CFSP) 수립과 더불어 유럽안보의 한 축을 유럽연합이 맡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러시아의 대 유럽 정책의 주요한 목표는 안정된, 어떠한 나라도 차별되지 않는 보편적인 유럽 

안전보장제도의 구축을 꾀하는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의 대 유럽정책으로 보이는 기본방침의 하

나는 유럽 각국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2000년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다극화세계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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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독립적인 하나의 축을 구성하며 러시아와 유럽연합의 양자 간 협력과 동반자관계를 확립하는 

협력문제 등을 전망하였다. 

그러나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은 유럽연합 안에서도 러시아에 대한 정책을 놓고 의견이 엇갈

리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올드 유럽(Old Europe)이라 할 서유럽 국가들과 ‘뉴 유럽’(New 

Europe) 격인 중·동부 유럽 국가들 간에 균열이 심하였다. 발트 3국, 폴란드, 슬로베니아는 유럽

연합과 결속해서 러시아에 엄격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연합 핵심국들의 생각은 달랐다. 유럽연합 외무장관 회담에서 이들 국가는 석유와 천연

가스 등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러시아를 고립시켜선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이탈

리아도 반러시아 정책은 유럽연합의 이익을 해친다고 보고 있으며, 독일도 냉전시대와 같은 고

립정책을 바라지 않는다며 지나친 반러 정서 확산을 경계하였다. 이들 서유럽 국가들은 어느 한

쪽을 편들기보다는 평화적 중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한국일보 2008년 8월 16일).

이번 전쟁에서도 유럽위원회는 남오세티아에서 그루지야의 공격 사실을 인정하였다(Аргумен

ты и факты 30 сентября, 2008). 그러나 유럽연합은 러시아가 그루지야와의 관계에서 힘의 

의한 정책은 용인할 수 없으며 남오세티아와 압하지야 독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РИА 

Новости 5 ноября, 2008). 그리고 러시아가 제기한 그루지야-오세티아 분쟁 지역에서 사카쉬빌

리의 남오세티아 국민의 대량학살 행위는 유럽연합의회 대표단에 의해 인정받지 못하였다(Прав

да 1 октября, 2008). 권고위원회는 쌍방에게 특히 난민의 권리 보장과 안전을 권고하고 이들의 

권리에 대한 관심을 요구하였다(РИА Новости 30 сентября, 2008).  

유럽위원회 대표는 러시아군이 약속한 대로 남오세티아와 압하지야의 인접한 완충 지대에서 

철수하였기에, 유럽연합은 러시아와 협상재개를 하였다. 그리고 유럽연합은 러시아가 WTO에 가

입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다. 러시아도 유럽연합과 경제적인 측면의 대화를 최대한 확대하려고 

노력하였다(dni.ru 20 сентября, 2008). 

더불어 프랑스 대통령 사르코지는 카프카즈 위기는 유럽연합에 매우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되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유럽은 공평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주저 없이 평화를 복원하기 위해 이

념을 넘어야 하며, 유럽은 자제를 잃어서는 안 되고 신 냉전의 공범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

였다. 또한 그는 오늘날 세계는 러시아와 유럽 관계에서 위기가 필요하지 않으며, 대립의 조건을 

만드는 것은 무책임하며 아무에게도 관심이 없음을 강조하였다(dni.ru 21 октября, 2008).

3. 러시아-NATO

미국과 유럽이 NATO 확대의 국면에 있어 맞이하고 있는 가장 크고 어려운 정치적 도전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일 것이다. 동유럽으로 NATO의 확대 후, 러시아는 그루지야에서 

정치적 군사적 힘을 보여주었다. 1999년부터 NATO회원이 1/3이상이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과정

은 계속되고 있다. 2004년 이스탄불에서 열린 NATO 정상 회담에서 카스피해와 카프카즈의 안

전 보장에 대해 발표하였다. 그 후 부쿠레슈티의 NATO 정상 회담에서 그루지야와 우크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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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NATO의 회원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이번 분쟁으로 그루지야가 NATO회원국이 되

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dni.ru 30 Августа, 2008). 

NATO가 그루지야의 영토보전의 원칙과 압하지야와 남오세티아 안전에 대한 확실한 보장, 그

리고 비승인된 공화국의 지위변경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NATO는 동맹의 가치 있는 파트

너로 그루지야를 지지하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당시 러시아와 NATO의 관계는 거의 단절 상태가 되었다. NATO-러시아의 

업무는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 모든 NATO 회원국들은 러시아가 국제법과 국제 경기의 규칙을 

위반한 데 동의하였다. 러시아는 NATO를 비난하였지만, 러시아를 통해 아프가니스탄에 군사 물

자의 수송에 대한 계약의 거부 등 NATO에 매우 민감한 타격을 끼칠 수 있는 가능한 보복 조치

의 발걸음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루지야가 NATO에 가입한다면 러시아는 NATO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할 준비가 

되어 있다(ИТАР-ТАСС 8 сентября, 2008). 8월 NATO 구성원에 해당되는 26개국 외무 장관들

은 러시아의 그루지야에 대한 무력의 과도한 사용을 비난하며 러시아-NATO 이사회의 작업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러시아는 NATO와의 공동 프로그램을 중지시켰으며, 러시아는 일시적으로 평화 유지군의 범위

와 평화를 위한 파트너십 프로그램에서 협력을 포기하였다. 러시아와 NATO의 모든 합동 군사 훈

련은 취소되었다. 서방 국가의 전함은 러시아 항구로 입항이 금지하였다. 하지만 러시아와 NATO

와의 부분적인 협력은 유지되었다. 러시아-NATO는 영공에서 재래식 무기의 움직임에 대해 통제 

업무를 계속하였다. 러시아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해 NATO와 상호활동은 중지하지 않았다.

미국 부통령은 그루지야의 NATO 가입을 보증한다는 발표를 하였다. 그리고 NATO-우크라이

나 위원회를 모델로 하여 NATO의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으며, NATO는 그루지야와 협력은 하되 

무기 공급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phoenixnews.ru 11 сентября, 2008). 그러나 독일외무부 

장관 에를러(Gernot Erler)는 우크라이나와 그루지야는 아직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NATO가 요구하는 높은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경우는 나토 가입에 국

민들의 지지가 없는 상황이며, 그루지야의 경우는 영토 분쟁과 이웃과의 상호관계에 있어서 어려

움이 있기 때문에 NATO가입을 할 수 없다고 견해를 표명하였다(dni.ru 21 октября, 2008).

러시아는 원칙적으로 NATO의 새로운 회원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gazeta.ru 20 сентября, 

2008).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다수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기본적인 민주적인 절차에 반하여 

NATO 가입을 시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4. 러시아-CIS

신생 러시아가 탄생한 직후 긴급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최대의 외교적인 과제는 CIS와의 관

계를 여하히 발전시키느냐에 달려 있었다. 러시아 선택의 길은 CIS 통합과정을 발전시키기 위하

여 그 전단계로서 CIS 가맹 각국과의 2국 간 관계를 진전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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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우크라이나는 유라시아 정치경제 안보질서에 있어서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기에 러시아

의 민감성은 지대하다. 가까운 장래에 우크라이나를 NATO에 가입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도 러시

아의 불안감을 증대시켜서 우크라이나를 독립국가연합 방위동맹에 결합시키려는 러시아의 압력

이 증대될 것이다(데이비드 곰퍼트스티븐 라라비 2000, 242-247).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관계는 이번 러시아-그루지야 분쟁으로 매우 첨예화되었다. 우크라

이나는 압하지야와 남오세티아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러시아가 그루지야 영토 보전의 

원칙을 위반하였으며 영토를 무력 병합하였다고 주장하였다(РИА Новости 24 сентября, 2008). 

유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 해군이나 공군이 우크라이나의 영해나 영공을 통과하려면 

적어도 72시간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행정명령을 발표하였으며, 우크라이나는 그루지야에 

불법으로 무기판매를 하였다. 우크라이나는 그루지야에게 남오세티아를 침략하기 전에 무기를 

공급했다는 사실이 우크라이나 의회 조사 위원회가 밝혀냈다(РИА Новости 26 сентября, 

2008). 

이즈베스티야는 9월10일에 그루지야가 츠힌발리를 공격할 때 우크라이나에서 구입된 무기로 

러시아 항공기를 격추시켰다고 주장하였다. 의회 특별위원회는 지난 10년 동안 트빌리시에 공급

한 장비의 전체 목록을 작성하였다. 이 문서에는 사카쉬빌리가 그루지야 권력을 잡은 2004년 후

에 군사-기술 협력을 활성화하였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과거에는 우크라이나가 그루지야에 

권총, 소총과 훈련 항공기를 공급하였지만, 2004-2005년에는 탱크, 헬기와 대포 시스템 등 보다 

공격적인 무기를 판매하였다. 10월 1일 티모셴코 총리는 이번 무기거래는 불법이며 우크라이나 

정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였다. 모든 무기 거래는 대통령과 국가 안보 및 국방위원회의 

직접 통제 하에 있었으며 정부는 사실상 이 활동에서 제외되었다고 주장하였다(Известия 7 ок

тября, 2008).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는 우크라이나가 그루지야에  무기를 공급하는 주요 국가라고 인정하

였다. 사실 우크라이나는 그루지야가 남오세티아의 군사 활동에서 사용된 무기 공급업체의 목록

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 명단에는 체코, 불가리아, 보스니아-게르체고

비나, 폴란드, 리투아니아, 이스라엘, 미국, 터키, 프랑스 등도 포함되었다(Известия 1 октября, 

2008).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우호 협력과 파트너십에 대한 조약을 연장하기로 

하였다. 러시아는 최근까지 우크라이나가 비우호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나 조약의 연장에 걸림

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Правда 24 сентября, 2008).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흑해 함대에 대한 제재 조치를 하려고 하였다. 이에 크림지역의 러시아성향의 단체는 러시아의 

우호조약 대신 크림과 세바스토폴의 지위에 대한 우크라이나 문제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하였

다. 

또한 러시아는 러시아 해군 항공모함 건설을 위해 우크라이나에게 제안하였다. 그리고 러시아

는 2017년 이후 러시아 흑해 함대가 세바스토폴에 남아 있도록 상호 호혜적 제안을 우크라이나

에 하였다. 러시아 유일의 해군 항공모함 ‘제독 쿠즈네초프’는 우크라이나 니콜라예프스키 조선 

공장에서 건조되었다(РИА Новости 24 сентября,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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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러시아-그루지야의 분쟁으로 그루지야는 8월 30일부터 모든 검문소에서 러시아 시민들

에게 그루지야 비자 발급을 중단하였다(dni.ru 30 Августа, 2008). 지금까지 러시아인은 트빌리

시 공항에서 20달러를 지불하면 그루지야 비자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루지야는 압하지야

와 남오세티아 독립 승인으로 러시아와 외교관계를 단절하였다. 따라서 러시아 외교관들은 트빌

리시에서 대사관을 닫고 모스크바로 철수하였다(Вести 30 сентября, 2008).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8월 26일에 압하지야와 남오세티아의 독립을 인정한 후에 포스트-소비에

트 공간의 많은 민족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직 승인되지 않은 프리드네스트로비예와 

나고르노-카라바흐도 수후미와 츠힌발리를 인정하였다(vz.ru 5 сентября, 2008). 수후미와 츠힌발

리에 대한 러시아의 결정에 대해 같은 동맹인 벨라루스는 공개적으로 지지하였다. 아르메니아는 

아마도 승인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레반은 나고르노-카라바흐보다 수후미와 츠힌발리

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하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크림은 그루지야-오세티아 분쟁에서 러

시아에 의한 남오세티아와 압하지야 독립 승인을 환영하였다(dni.ru 29 Августа, 2008).

유럽연합은 카자흐스탄이 남오세티아와 압하지야 독립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언급하였다. 하지

만 9월 5일 모스크바 정상회담에서 집단 안보 조약기구(ОДКБ)리더들이 모인 곳에서 남오세티

아에 대한 그루지야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러시아 행동에 대해서 지지하였다. 이 기

구의 러시아 파트너들(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과 우즈베키

스탄)은 압하지야와 남오세티아 독립의 인정 문제는 국제법에 근거하기로 결정 하였고 국가 이

익에 따르기로 하였다.

Ⅴ. 결  론

지금까지 카프카즈 위기를 통해 신거대게임 측면에서 러시아-미국, 러시아-유럽연합, 러시아

-NATO, 러시아-CIS의 국제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번 러시아-그루지야 분쟁을 통해 미국을 중심

으로 한 일극체제는 다극체제로의 새로운 국제질서의 변화 가능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크

나큰 함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21세기가 시작되면서 현재 진행 중인 변화와 기대, 그리고 새로운 세계안보체제가 요청되고 

있다. 미국 안보 분석가들에 의하면 미래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결

정될 것이라고 한다. 이런 추세 속에서 미국을 단일한 패권이나 지도자로 상정하는 단극체제에 

러시아와 중국은 반대하고 있다. 러시아의 새로운 군사전략 독트린은 러시아에 대한 주요 외부 

위협을 지적하며 러시아의 국제안보문제 해결 노력과 다극적 세계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보유하

는 러시아의 위치를 무시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러시아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압하지야와 남

오세티아의 독립 승인 이후 공표한 러시아의 대외 5 원칙은 그 시사점이 많아 보인다.8) 

 8) 러시아의 대외 5 원칙은 첫째, 러시아는 문명화된 민족 간의 관계에서 국제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 원칙

을 우선 인정한다. 이러한 원칙 아래 국제법의 개념은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킬 것이다. 둘째, 

세계는 다극화되어야 한다. 단극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지배는 용납될 수 없다. 러시아는 모든 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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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측면에서 러시아는 유라시아에서의 안보체제는 협력과 상호인정이 세력균형의 정치와 

연결된 상호억제의 논리를 대체해야 한다는 보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 사회가 겪고 있는 안보위

기는 총체적이고 다중적인 것이어서 심각하다. 러시아가 안정되지 못하면 그것은 러시아 자신의 

안보뿐만 아니라 전 유럽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에서 현존하는 미국 주도의 NATO의 안보 구조는 최근의 사건을 포함하여 여러 침략에

서 역할을 못하고 있다. 러시아는 일극체제에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포괄적인 안보체제

를 제안하였다.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2008년 6월5일 베를린에서 유럽-대서양 안보조약기

구 창설을 제안한 바 있다. 범유럽 정상회의가 안보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고찰과 함께 헬싱키-2 

조약 같은 새 유럽안보협정을 추진하자는 것이었다. 헬싱키 조약은 지난 75년 옛 소련과 서방 

진영 간 긴장을 완화할 목적으로 거의 모든 유럽 국가들이 서명한 가운데 체결되었다. 이 작업

은 유럽-대서양 지역의 전략적 균형 회복을 위해 이 지역의 모든 국가와 기구들을 포괄하는 것

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NATO와 유럽안보협력기구, 유럽연합뿐 아니라 구소련 지역 국가 모

두를 포함하는 기구이다. 

러시아는 새 안보조약이 모든 국가에 동등한 안전보장을 약속하는 신뢰할 만한 집단체제의 구

축이며, 그것은 국제법의 근본원리를 확인하는 범위에서 무력의 불사용과 평화적인 방법에 의한 

갈등의 정상화, 주권, 영토 보전, 내부 간섭과 다른 안전의 강화를 허용하지 않음을 재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조약은 유기적으로 유엔 헌장의 법적 범위에서 집단 안보의 원칙

을 고려하여 만들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제안이 서방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미국은 더 넓은 유럽과 확

대된 NATO는 장․단기적 미국 정책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NATO의 존재가 

자신의 안보에 엄연한 현실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냉전 체제의 해체와 더불어 미국의 새로운 목표는 지나치게 일차원적으로 이루어졌다. 

더불어 NATO는 적대세력이 사라진 상황에서 스스로 새로운 유라시아 안보의 틀을 모색할 수밖

에 없다는 인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러시아는 새로운 지정학적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다. 러시아의 지정학적 해결책은 중국, 이란, 

이슬람국가도 아니다. 러시아의 유일한 지정전략적은 구소련의 영역 내에서 정치․경제적으로 

새로운 통합구조를 창출하고, 유럽연합과 NATO를 확대한 범대서양적 유럽인 것이다. 이것이 러

시아에서 현실적인 국제적 역할을 부여해 줄 수 있고, 러시아의 대내개혁과 사회근대화의 기회

오늘날의 미국처럼 한 국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은 세계를 불안정하게 하며 갈등에 의해 위협이 된다. 

셋째, 러시아는 어느 나라와도 대립을 원하지 않는다. 러시아는 고립을 의도하지 않는다. 우리는 가능한 

범위에서 유럽과 미국과 세계의 다른 국가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전개시킬 것이다. 넷째, 가장 우선순위

는 그 어디에 있던지 러시아 국민의 생명과 존엄성 보호에 있다. 우리의 외교 정책은 이것을 구현할 것

이다. 우리는 해외에서 우리 기업 공동체의 이익을 보호한다. 그리고 침략을 하는 모든 사람은 응징을 

받게 될 것이다. 다섯째, 지역의 우호는 러시아의 관심사이다. 세계의 다른 나라처럼 러시아는 특별히 

이익을 가진 지역이 있다. 이들 지역은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선린관계와 역사적인 특별한 관계로 연결

되어 있다. 이러한 국가와 우리들의 가까운 이웃들과 우호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

는 이들 지역에서 매우 조심스레 일하고 있으며, 이는 단지 경계 국가에 해당되는 것만은 아니다(ИТА

Р-ТАСС 31 Августа,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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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극대화 시켜 줄 수 있는 옵션인 셈이다. 

따라서 러시아-그루지야 분쟁을 통해 볼 때, 이 지역에서 러시아의 역할은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를 중지하고 유라시아의 지정학적 다원성을 공고히 하여, 범유라시아 안보체제에 대한 가능

성을 창조하는데 있다. 이것은 러시아의 정체성인 유라시아주의와 일맥상통하고 있으며, 이렇게 

될 때 러시아가 민족통합과 지역통합의 러시아 문제를 해결하고 비로소 세계를 이끌어 갈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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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ussia-Georgia conflict and international relations

Young-Sool Kim*

This article is a study on the Russia-Georgia conflict that took place during 2008 and 

how it changed the international relations. The Russia-Georgia conflict has changed the 

balance of power and the geopolitical situation in Eurasia. 

This article examines the causes, history, and the results of Russia-Georgia conflict and 

reviews Eurasia as a place of the 'New Great Gam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where it is trying to regain influence and Russia. 

Eurasia has been the center of world power and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left 

the United States in a unique position. Through the Russia-George conflict, the United 

States exerts dominance and influence over Eurasia and for global hegemony. 

The Russia-Georgia conflict shows us that a new global security system is required for 

the regions of Eurasia. One of the possibilities of a new global security system is a 

trans-Eurasian security system. Russia's role in this region is to enhance the stability of 

Eurasia’s geopolitical pluralism, precluding the appearance of a single dominant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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